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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 피해경험 간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을 매개로*

한 시 언 장 재 홍†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중․고등

학교의 중3, 고1 학생 502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학대경험 척도,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척도, 초기 부적응도식 단축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경험, 초기 부적응 도식,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

타났다. 둘째,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경험 간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은 부분 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의 경우, 융합, 유기도식이 아동기 학대경험

과 학교폭력 가해경험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피해경험의 경우 복종도식이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피해경험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학교현장

및 상담장면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해하고, 학교폭력예방과 상담개입에 대한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

하였다.

주요어 : 아동기 학대경험, 청소년, 초기 부적응 도식, 학교폭력 가해, 학교폭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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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그동안 우리사회의 주요 문제로 이슈화되었

던 학교폭력은 정부와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

으로 인해 뚜렷하게 감소하여, 2016년 교육부

의 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 0.8%, 가

해율 0.3%, 목격율 2.5%로 보고되었다(교육부,

2016). 그러나 외견상 신체폭력의 발생비율이

감소한 것과 달리 은밀하게 행해지는 언어폭

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은 여전하

며, 특히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는 추세는 계

속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이러한 학

교폭력의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생태학적 변인들의 영향력

을 탐구했던 연구들(박은영, 김경신, 2014; 정

종진, 2012)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우울, 불안

등의 개인특성, 학급분위기와 교사 및 또래관

계 등 학교특성, 부모의 체벌과 학대 등 가정

특성, 폭력적 미디어, 학교폭력정책과 같은 지

역사회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

는다.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서도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동

기 학대경험이다.

아동기 학대란 자녀가 부모에게 신체적, 정

서적 학대를 당하거나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아

동기 학대경험은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장한 이후에도 자신을

부적절한 사람으로 느끼고 타인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경험적 연구에서도 아동기에

학대를 많이 당할수록 청소년은 또래관계를

맺기 어렵고(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우울, 불안, 공격성 등의 부정적 정서를 조

절하기 어려우며(심선보, 2000; 한영주, 1999;

Camodeca & Goossens, 2005; Kochenderfer-Ladd,

2004), 비행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명진, 조

주연, 최문경, 2007)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기 학대경험은 학교장면에서의 폭력 가

해 및 피해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Paul과 Kelly(2005)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아

동을 신체적으로 체벌을 하거나 지나치게 화

를 많이 낼 경우 자녀들은 부모의 이러한 공

격행동을 학습하게 되며, 그래서 또래와 갈등

이 있을 때 대화나 타협보다는 폭력적 방법으

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즉 아동기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학교장면에서

폭력과 집단따돌림에서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

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Macklem(2003)은 부

모에게 학대받는 아동은 타인이 자신을 배척

하고 싫어한다는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되어 타

인을 불신하고 폭력상황에서는 무기력하고 철

수하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

이다. 국내연구에서도 노충래와 이신옥(2003)

은 아동기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 간에 유의미

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부모에게 학대받은 경험이 청소년

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다수의

연구들에서 확인되었지만, 아동기 학대경험이

어떤 심리적 기제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에 영향을 주는지 그 경로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진척되진 않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그 심리적 기제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들 간을 연결하는 변인으로 인지적 도식

(cognitive schema)을 가정하고자 한다.

Kendall-Tackett(2002)에 따르면 아동기 학대

는 4가지 방식 - ① 행동에 대한 영향(약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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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섭식장애 등), ② 사회적 영향(대인관계 스

타일, 재학대경험 등), ③ 정서적 영향(우울,

PTSD 등), ④ 인지적 영향(내적작동모델 등) -

으로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이

방식들 중 인지적 모델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생각패턴 및 믿음을 의미하는 도식(schema)이

아동기 충격적 사건과 성장 후 발생하는 문

제 간을 연결한다고 가정하고 있다(Beck &

Freeman, 1990).

인지적 모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Young

의 초기 부적응 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s:

EMSs)이다. 인지치료자인 Young(1990)은 성격

장애나 심리장애를 치료한 경험을 토대로 초

기 부적응 도식을 제안하였다. 그는 초기 부

적응 도식을 ‘아동기 때 심각한 박탈, 거절,

학대, 불안정, 비난, 유기와 같은 해로운 경험

을 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매우 경직되어

있고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사고, 감

정, 행동의 패턴’이라고 정의하였다(McGinn,

Young, & Sanderson, 1995). 이 초기 부적응 도

식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

고 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보다 정교해지고,

역기능적인 것이어서 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

며,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반복되는 자

기패배적인 감정과 사고패턴이다.

한편, Young, Klosko 및 Weishaar(2003)는 이

초기 부적응 도식을 ‘무조건적 초기 부적응

도식(unconditional EMS)’과 ‘조건적 초기 부적

응 도식(conditional EMS)’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무조건적 초기 부적응 도식은

매우 어린 시절에 생성되고 더 핵심이 되는

믿음으로 이후 변화가 더 어렵다. 반면 조건

적 초기 부적응 도식은 무조건적 도식보다는

더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변화가 더 용이하

다. Young 등(2003)은 아동기에 부모가 자녀를

냉정하고 무심하고 거부적으로 대하는 경우

자녀는 안정, 안전, 소속욕구를 충족하지 못하

며, 이로 인해 무조건적 초기 부적응 도식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대표적인 무조건적 초

기 부적응 도식으로는 유기(자기에게 중요한

인물이 자기보다 더 매력적 지적이고 안정된

사람을 선호해서 자신을 떠날 것이란 믿음),

불신(타인이 자신을 학대, 모욕, 속이고, 조정

할 것이라는 확신), 정서적 결핍(타인이 자신

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것이라

는 믿음), 결함/수치심(기본적으로 자신은 결함

이 많고 나쁘고 열등하다는 느낌)이 있다. 이

러한 도식들은 유약한 어린 시절 외상사건을

피할 방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경험하면서 자

기/타인에 대해 부정적 관점이 생성된 것이기

에 ‘무조건적’이다.

반면 조건적 초기 부적응 도식은 아동이 예

상되는 부정적 사건을 피하기 위해 고안한 것

으로 그 내용면에서 조건적이다. 예를 들어

복종(타인의 보복과 거절이 두려워 자기의 욕

구보다 타인의 욕구를 우선하는 것), 자기희생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과도하

게 죄책감을 갖는 것), 정서적 억제(자연스럽

게 일어나는 자신의 느낌을 과하게 억제하거

나 타인이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과도하게 피

하려는 행동), 엄격한 기준(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우고 이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등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동하는 과

정에서 생성된 조건적인 도식들이다.

한편, 몇몇 연구자들은 아동기 학대와 같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외상들이 무조건적 초기

부적응 도식들의 생성과 관련이 높다는 Young

등(2003)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

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arr와 Fran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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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의 연구에서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는 불

신도식과 관련이 있었고, 정서적 방임은 정서

적 결핍, 사회적 고립, 결함/수치심도식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right, Crawford,

및 DelCastillo(2009)의 연구에서 아동기의 정서

적 학대는 위험/질병에 대한 취약성, 자기희생,

결함/수치심도식과 관련이 있었고, 정서적 방

임은 위험/질병에 대한 취약성, 결함/수치심도

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Cecero, Nelson, 및 Gillie(2004)의 연구에서 정서

적 학대는 불신, 정서적 결핍, 결함/수치심도

식과 관련이 있었고, 정서적 방임은 정서적

결핍, 결함/수치심도식과 관련이 있었다고 하

였다. 이상의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연구에 따

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Young 등(2003)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하지만 상술한 결과들은 주로 외국의 대학생

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연구결과로, 국내 청

소년들에게 함의가 있기 위해서는 국내 청소

년 대상의 경험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파트너 폭력 및 학교폭력과

같은 폭력행동과 초기 부적응 도식과의 관련

성에 대해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Tremblay

와 Dozois(2009)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성적

공격성(trait aggressiveness)과 초기 부적응 도식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불신, 특권

의식, 부족한 자기통제도식이 특성적 공격성

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tmaca와 Gencoz(2016)는 아동기 학대와 파트

너에 의한 폭력피해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

데, 정서적 결핍과 위험/질병에 대한 취약성도

식이 이들 관계를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그

리고 Crawford와 Wright(2007)는 대학생을 대상

으로 아동기 학대경험과 친밀한 이성 파트너

에 대한 폭력경험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불신, 자기희생, 정서적 억제도식이

아동기 학대와 파트너 폭력피해 간을 완전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신, 특권의

식, 정서적 억제, 부족한 자기통제도식이 아동

기 학대와 파트너 폭력가해 간을 부분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아동기 학대경험이 이후 폭력가해 혹

은 피해로 나타날지를 초기 부적응 도식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간

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소수의 연구들이 있었다. 노영천과 김

홍석(2014)은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아동기 학대경험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연구

하였는데, 그 결과 초기 부적응 도식은 아동

기 학대경험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초

기 부적응 도식 전체점수의 매개효과를 본 것

으로 개별 도식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는 없

었다. 그리고 박진아(2015)는 아동기 외상경험

과 학교폭력 간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학교폭력

가해 및 방관행동의 경우 손상된 한계(impaired

limits) 영역이, 학교폭력 피해의 경우 손상된

자율성(impaired autonomy) 영역이 두 변인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영역들은 도식들의 상위 범주들

(Young, 1990)로, 개별도식의 역할에 대한 정보

는 제한적이라 하겠다.

상술한 이전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경험이 학교폭력 가해, 피해경험

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어떤 도식들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

구는 청소년 학교폭력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

해자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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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적 개입과 상담

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아동기 학대경험과 초기 부적

응 도식, 학교폭력 경험 간에는 유의한 관계

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초기 부적응 도식 중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도식은 무

엇인가?

연구문제 3. 초기 부적응 도식은 아동기 학

대경험과 학교폭력 경험 간의 관계를 매개하

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3

개교, 특성화 고등학교 2개교, 인문계 고등학

교 2개교에 재학 중인 중3, 고1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2014년 11월 하순

부터 4주간 직접 학생 및 학부모에게 동의를

구하고 설문지를 실시하거나 해당 학교의 담

당교사를 통해 설문을 의뢰, 회수하였다. 총

52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무응답

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18부를 제외하고

총 502부를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연

구대상 중 남자는 247명(49.2%), 여자는 255명

(50.8%)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3 235명(46.8%),

고1 267명(53.2%)이었다.

측정도구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학교폭력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은영

(2014)이 연구에서 활용한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배준

우(2010), 김규학(2013)이 사용한 척도에서 신

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집단 따돌림 각각 3

문항을, 괴롭힘과 금품갈취에서 2문항을 발췌

하여 총 11문항으로 구성한 것이다. 동일한

문항내용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

험을 물었다. 일례로 학교폭력 가해경험 문항

은 ‘내가 다른 학생을 물건(책자, 가방, 빗자루

등)으로 때린 경험’, ‘내가 다른 학생에게 일부

러 기분 나쁘게 하려고 00놈(년), 00새끼 등의

심한 욕을 한 경험’ 등이다. 피해경험은 가해

경험과 똑같은 문항을 주어와 목적어만 바꾸

어 피해경험을 구성한 것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다(1점), 일 년에 1~2번(2점), 한

달에 1~2번(3점), 일주일에 1~2번(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

피해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박은영(2004)

의 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경험 척도의 신뢰

도 Cronbach’s α는 .84, 피해경험은 .82였으며,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경험 척도의 신뢰

도 Cronbach’s α .76,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80

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학대경험

아동기 학대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장량

(2005)이 활용한 아동기 학대경험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학대 7문항, 정서적

학대 7문항, 방임 8문항, 총 22문항으로 구

성되어있다. 신체적 학대문항은 김현수(1997)

가 Straus(1981)의 ‘갈등관리척도(CTS; Conflict

Tactics Scale)’ 중 폭력척도를 번안한 것이며,

정서적 학대는 고성혜(1992)가 제작하고 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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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2000)이 참조하여 만든 문항을, 방임은 김

현수(1997)와 최윤라(1998)의 연구를 참조하여

만든 문항들을 사용한 것이다. 아동기 학대경

험 문항의 예로는 어린 시절 부모님(혹은 나

를 양육해 주신 분)이 ‘손으로 나의 팔, 다리,

머리, 뺨 등을 때렸다’, ‘나에게 나가 죽어라

라고 말을 하였다’, ‘내가 아플 때 신경을 써

주시지 않았다’ 등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은 전혀 없다(1점), 1년에 1~2번(2점), 3~5번(3

점), 6~10번(4점), 11번~20번(5점), 20번 이상(6

점)의 Likert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

의 학대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아동기 학대의 전체점수만을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장량(2005)의 연구에서 아동기

학대경험의 신뢰도는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

Cronbach’s α .80, 정서적 학대 .86, 방임 .67,

전체 신뢰도는 .84로 나타났다.

초기 부적응 도식

초기 부적응 도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Young(1998)이 개발한 YSQ-SF(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를 이미열(2006)이 번

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Young(1990)은 초기 부적응 도식을 평가하

기 위해 YSQ-LF(Young Schema Questionnaire

Long Form)를 개발하였는데, 총 20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6개의 초기 부작용 도식을

평가한다. 국내에서는 조성호(2001)가 한국판

으로 번안하고 경험적으로 이 도식들을 확인

하였는데, 그 결과 Young이 제안한 16개의 부

적응 도식 중 15개가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Young(1998)은 YSQ-LF의 문항 수를 줄인

75문항의 YSQ-Short Form을 개발하였다(Young,

1998). 이 질문지는 15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

을 평가하는데,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기도 하였다(Baranoff,

Oei, Cho, & Kwon, 2006). 15개 초기 부적응

도식은 정서적 결핍(emotional deprivation), 유기

(abandonment), 불신(mistrust),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결함/수치심(defectiveness/shame), 실패

(failure), 의존/무능감(dependence/incompetence),

위험/질병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 to harm

or illness), 융합/미발달된 자기(enmeshment/

undeveloped self), 복종(subjugation), 자기희생

(self-sacrifice), 정서적 억제(emotional inhibition),

엄격한 기준(unrelenting standards), 특권의식

(entitlement), 부족한 자기통제(insufficient self-

control)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 꽤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렇지 않다(3

점), 약간 그렇다(4점), 꽤 그렇다(5점), 매우 그

렇다(6점)의 Likert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측정하는 도식의 특징을 더 많이 갖고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대학생을 연구했던

Baranoff 등(2006)의 연구에서 초기 부적응 도

식의 신뢰도는 .72-.90의 범위였고, 전체 신뢰

도 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 하위도식의 신뢰도는 .82-.95의 범위였고,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98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

력 가해 및 피해경험, 초기 부적응 도식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

를 살펴보았다. 둘째,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어떤 초기 부적응 도식이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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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셋째, 아동기 학대경험과 초기 부적응

도식,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간의 관계

를 검증하기 위해서 AMOS 18.0을 이용, 구조

방정식 모형을 구성하고 그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표본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였다. RMSEA

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05이하(Browne &

Cudeck, 1993) 또는 .06이하(Hu & Bentler, 1999)

일 때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

도, .10이하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 이에 비하여 CFI와 TL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90이상이면 모형의 적

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비표준화된

계수와 표준오차 수치를 투입하는 Sobel검증

방식을 사용하였다. Sobel 검증 결과 그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Preacher

& Hayes, 2004).

결 과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

험, 초기 부적응 도식 간의 상관관계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 초기 부적응 도식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주요 변인

간의 상관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초기 부적응 도식으로 폭력행동을

예측했던 기존연구(Crawford, & Wright, 2007)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기초분석에서 15개 도식

들 간에 상호상관이 .70이상으로 높았던 4개

도식(사회적 고립, 결함/수치심, 의존/무능력,

위험/질병에 대한 취약성)은 기술통계, 상관분

석,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학교폭력 가해/피해경험에 대

한 개별 도식들의 예측력, 그리고 아동기 학

대와 학교폭력 간의 관계를 어떤 개별 도식들

이 매개하는지에 관심이 있는데, 도식들 간의

상호상관이 높을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

생하여 결과해석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것이었다(Stevens, 2002).

상관분석 결과, 아동기 학대경험과 초기 부

적응 도식들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

(r=.210~.362)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아동기 학대경험과 높은 상관을 보였

던 초기 부적응 도식은 정서적 결핍(r=.362),

불신(r=.359), 융합(r=.333), 유기(r=.301) 순이

었다. 또한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

경험(r=.315, p<.01), 피해경험(r=.301, p<.01)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초기 부적응 도식과 학교폭력 경험과의 관

계를 살펴보면, 우선 학교폭력 가해측면에서

는 융합(r=.297), 유기(r=.259), 불신(r=.247), 복

종도식(r=.244) 순으로 학교폭력 가해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의 경우

복종(r=.306), 불신(r=.275), 융합(r=.271), 유기

도식(r=.258) 순으로 학교폭력 피해와 정적상

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아동기

학대경험과 초기 부적응 도식 간의 관계에서,

Young 등(2003)이 무조건적 초기 부적응 도식

이라 언급했던 정서적 결핍, 불신, 유기도식이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76 -



한시언․장재홍 /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 피해경험 간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을 매개로

- 77 -

다른 도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기 학대

경험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둘째, 초기 부

적응 도식과 학교폭력 가해/피해 간의 관계에

서, 융합, 유기, 불신, 복종도식이 다른 도식들

에 비해 학교폭력과 상관이 높았다.

초기 부적응 도식과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

험 간의 관계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에 어떤 초기 부적응

도식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를 잘 예측하는 초기 부적응 도

식들을 탐색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이 있어 변

인의 투입방식으로 stepwise 방식을 채택하였으

며, 그 결과를 표 2에서 제시하였다. 중다회귀

분석의 결과, 초기 부적응 도식 중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융합, 유기도

식이었다. 그리고 이들 도식은 학교폭력 가해

경험 변량의 10.3%(F=28.438, p<.001)를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융합,

유기도식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초기 부적응 도식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예측하는 중다회귀분석의 결과, 학교

폭력 피해경험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복종과

불신도식이었다. 이들 2개 도식은 학교폭력

피해경험 변량의 11%(F=29.61, p<.001)를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종,

불신도식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

중다회귀분석에서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

험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도식들이 아

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간을 유의하게 매

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

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구성은 기존연구와 앞

서 나타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였

는데, 아동기 학대경험을 독립변인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난 도식들을 매개변인으로, 학

교폭력을 종속변인으로 한 모형이었다. 학교폭

력 가해경험 구조방정식 모형은 그림 1과 같

다. 학교폭력 가해경험 모형을 살펴보면, 가해

경험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₂= 32.491(df=6,

p<.001), TLI .905, CFI .962, RMSEA .094로 괜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준오차 β t R2 F

가해경험

(상수) 11.88 .34 34.53***

.103 28.438***융합 .21 .05 .22 4.45***

유기 .09 .03 .14 2.88**

피해경험

(상수) 10.94 .29 37.55***

.11 29.61***복종 .15 .04 .22 4.15***

불신 .09 .03 .14 2.67**

***p<.001. **p<.01. *p<.05.

표 2. 학교폭력 가해/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부적응도식 중다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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찮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기 학대는 유

기, 융합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기,

융합은 가해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학대는 가해경험

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 학대경험이 높을수록 유

기(ß=.28, p<.001), 융합(ß=.34, p<.001)이 증가

하며, 유기(ß=.11, p<.05), 융합(ß=.15, p<.01)

이 클수록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가능성이 커

진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기 학대가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ß=.26,

p<.001) 또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설정된 각

경로에 대해 Bootstrapping 방법에 의한 평균모

그림 1. 학교폭력 가해경험 모형의 경로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아동기학대 → 유기 .28*** 　

아동기학대 → 융합 .34*** 　

유기 → 가해경험 .11* 　

융합 → 가해경험 .15** 　

아동기학대 → 유기 → 가해경험 .03**

아동기학대 → 융합 → 가해경험 .05**

아동기학대 → 가해경험 .26*** .08** .34***

***p<.001. **p<.01. *p<.05.

표 3. 학교폭력 가해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한시언․장재홍 /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 피해경험 간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을 매개로

- 79 -

수추정치를 확인한 결과 모든 경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경로모형에서 변인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유의

경로에 대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해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분

석하여 표 3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기학대→

유기→가해경험의 경로에서, 아동기학대가 유

기도식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유기도식이 가해

경험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고, 아동

기학대가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

기도식의 매개효과 또한 유의하였다(Sobel’s

z=2.60, p<.01). 그리고 아동기학대→융합→가

해경험 경로에서 아동기학대가 융합도식에 미

치는 직접효과와 융합도식이 가해경험에 미치

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고, 아동기학대가 가

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융합 도식의 매

개효과 또한 유의하였다(Sobel’s z=3.34, p<.01).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

경험 간의 관계에서 유기, 융합도식이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피해경험과의 관

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그

림 2와 같다. 학교폭력 피해경험 모형의 적합

도 검증 결과, χ 2=29.05(df=6, p<.001), RMSEA

.088로 보통의 적합도를 나타내었으며 TLI

.924, CFI .970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기 학대는 복

종(ß=.27, p<.001), 불신(ß=.37, p<.001)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복종(ß=.20,

p<.001)은 학교폭력 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유

의하게 미치고 있었지만, 불신(ß=.07, n.s.)은

학교폭력 피해에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학대가 학교폭

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직접효과(ß=.23, p<.001)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정된 각 경

로에 대해 Bootstrapping 방법에 의한 평균모수

추정치를 확인한 결과 불신→피해 경로를 제

외한 모든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었다. 피해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를 분석하여 표 4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기학대→

복종→피해경험의 경로에서, 아동기학대가 복

그림 2. 학교폭력 피해경험 모형의 경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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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도식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복종도식이 피해

경험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고, 아동

기학대가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복종도

식의 매개효과 또한 유의하였다(Sobel's z=2.89,

p<.01). 그리고 아동기학대→복종→피해경험

경로에서 아동기 학대가 복종도식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였지만, 복종도식이 피해경

험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아동기학대가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복종도식의 매개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obel's z=1.64, n.s.). 이러

한 결과는 아동기 학대와 학교폭력 피해경험

간에서 복종도식이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중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중3,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 학대경험과 초기

부적응 도식,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간

의 관계를 살펴보고,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를 요약하고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학대경험과 초기 부적응 도식

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초기 외상과 학대경험으로 인하

여 초기 부적응 도식이 발달하며, 아동기 학

대경험이 초기 부적응 도식 발생의 유발인자

가 된다는 연구결과(Crawford & Wright, 2007;

Messman-More & Coates, 2007; Young et al.,

2003)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서 아동기 학대와 상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도식은 정서적 결핍, 불신, 융합, 유기도식이

었는데, 이것은 Young 등(2003)이 어린 시절

외상에 의해 생성되는 무조건적 도식이 유기,

불신, 정서적 결핍, 결함/수치심도식이라는 주

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융합, 유기, 불신도식은 학교폭력 가

해 및 피해와도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아동기 학대경험이 높을수록 무조건적

초기 부적응 도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도식들은 학교폭력의 가해/피해와 관

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경

험, 피해경험 모두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은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아동기학대 → 복종 .27*** 　

아동기학대 → 불신 .37*** 　

복종 → 피해경험 .20*** 　

불신 → 피해경험 .07 　

아동기학대 → 복종 → 피해경험 .02

아동기학대 → 불신 → 피해경험 .05**

아동기학대 → 피해경험 .23*** .05** .28***　

***p<.001 **p<.01. *p<.05.

표 4. 학교폭력 피해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한시언․장재홍 /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 피해경험 간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을 매개로

- 81 -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초기 부적응 도식이 아동기 학대경

험과 다양한 문제들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한

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영혜, 2009; 차미영,

2010; Crawford & Wright, 2007; Messman-More

& Coates, 2007), 그리고 아동기 학대와 학교폭

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 도식이 부

분 매개한다는 박진아(2015)의 연구결과와 맥

을 같이 하는 결과였다. 한편 부분 매개효과

를 보인다는 것은 아동기 학대경험이 학교폭

력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

이 특정역할을 하지만, 아동기 외상이 직접적

으로 혹은 연구가 설정하지 않은 다른 변인을

매개로 학교폭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아동기

학대경험 →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의 직접적

경로의 효과크기는 초기 부적응 도식을 매개

하는 경로의 효과크기보다 컸었다. 따라서 추

후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와 학교폭력을 매개

하는 또 다른 요인들의 역할을 탐색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셋째,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경험을

매개하는 초기 부적응 도식의 차이를 가해경

험과 피해경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

교폭력 가해경험을 매개하는 초기 부적응 도

식은 유기, 융합도식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

동기에 학대를 많이 당할수록 중요한 타인을

신뢰할 수 없으며 자기를 떠나버리고 버릴 것

같다고 느끼게 되고(유기), 타인들과 정서적으

로 융합되어 자기가 발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

(융합)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가능성을 증가

시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에 대해 유기와 융합도식의 의의를 밝힌 참고

할만한 기존연구가 없어 결과의 의미를 명확

하게 언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다만, 연구

자가 유기 및 융합도식과 학교폭력 가해 개별

문항간의 상관을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유기도식의 경우 ‘어떤 학생과 놀지 말라

고 시킨 적이 있다’, ‘어떤 학생을 일부러 끼워

주지 않은 적이 있다’와 같이 자신이 다른 학

생을 유기(혹은 소외)시키는 문항들과 가장 상

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융합도식은 ‘다른

학생의 외모나 장애를 보고 조롱하거나 놀린

적이 있다’, ‘다른 학생에게 재수없다, 짜증난

다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다’는 문항과 가장

상관이 높았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여럿이서

한 구성원을 함께 비난하거나 왕따 시킬 때

나타나기 쉬운 행동들이었다.

한편, 기존연구에 따르면 유기도식은 적개

심(Tremblay & Dozois, 2009)과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타인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유기도

식이 높을 경우 약간의 유기 징후에도 과도한

공격으로 반응하는 행동(Young et.al., 2003)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술한 가해문항와의 상관

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유기도식이 높을 경

우 또래관계에서 자신이 유기 당할 수 있다는

징후에 민감할 수 있으며, 자신이 부모에게

유기 당했듯이 다른 학생을 유기하는 공격패

턴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아울러 융합도식은 스스로 자율성을 확립

하지 못하고 중요한 타인과 지나치게 정서적

으로 밀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특성

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자기에 대한 개념이

미흡하다는 박경숙, 손희권, 및 송혜정(1998)의

연구결과,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또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또래집단

의 가해행동에 동참하는 현상(정향기, 최태진,

2013)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상술한 문항과

의 상관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융합도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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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 경우 자기 생각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

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또래들

의 행동에 함께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잠정적인 것으로 추후 이와 관련된 연구를 통

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피해경

험을 매개하는 초기 부적응 도식은 복종도식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 학대를 많이

당할수록 보복, 유기, 분노를 피하기 위해 자

신의 통제권을 타인에게 지나치게 내어주고

굴복하거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복

종) 학교폭력 피해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연구자가 복종도식과

폭력피해 개별 문항간의 상관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복종도식은 또래 학생들

이 자신을 ‘물건으로 때리거나, 심한 욕설을

하거나, 재수없다고 하거나, 비웃음을 당하는’

피해문항들과 상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자기 의견을 가치 없게 느

끼고 타인의 기분을 무조건 맞추려고 하며 거

절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정향기, 최태진,

2013)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자들은 거의 자기 주장적인 행동을 하지 않거

나 태연한 척 하거나 혹은 무기력한 행동적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결과(Schwartz, Dodge, &

Coie, 1993)와도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학대와 데

이트 폭력 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역할을

연구했던 Crawford와 Wright(2007)의 연구결과

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폭력 가해의 경우 불신, 특권의식, 정서적 억

제, 불충분한 자기통제도식이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폭력 피해의 경우 불신, 자기희

생, 정서적 억제 도식이 매개요인이라고 밝혔

다. 이러한 차이는 Crawford와 Wright(2007)가

성인을 중심으로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를 살펴본 것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중

심으로 연구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일대일의 관계인 성인의 데이트 폭력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중요한 사회

적 장면인 학교에서의 폭력 가해, 피해경험을

연구했기 때문에 유기나 융합, 복종과 같은

도식 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 나

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경험

간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이 매개한다

는 것을 밝힘으로써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

자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즉, 학교폭력

가해자 또한 가정에서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이

며, 지속적으로 학대받은 경험으로 인해 유기,

융합도식을 가지게 되어 이것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경우 아동학대로 인해 자기를 주장하기 보다

는 타인의 요구에 복종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이들을 상담하는

데서 그리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개입하는

것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둘째, 학

교폭력 가해 및 피해자들을 그들의 충동적인

행동 측면보다 관계의 맥락에서 살펴볼 것을

제안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아동기

학대로 인한 상실감을 또래 안에서의 결속력

으로 충족하고, 이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위치

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

해자 또한 가정에서 공격자에게 복종하던 방

식이 학교장면에서 동일하게 또래에게 복종하

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그 패턴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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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학교폭력에 대

한 예방과 조기 개입에 대한 유익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눈으로 보이는 학

교폭력 가해 및 피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인관계 문제, 부적응적

태도와 행동의 문제를 가져오는 기원을 이해

하고 도식을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

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5개 초기

부적응 도식 중 4개(사회적 고립, 결함/수치심,

의존/무능력, 위험/질병에 대한 취약성)를 제외

하여 이 도식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특정

도식의 역할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거나, 다중

공선성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활용

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둘째, 불신도식은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는 학교폭력 피해를 유

의하게 예측하였지만,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불신→학교폭력 피해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

석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불

신도식은 기존연구들(Atmaca & Gencoz, 2016;

Crawford & Wright, 2007)에서 특히 폭력피해

행동을 잘 예측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확

인하는 반복연구가 추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는 모두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응답자가 실제로 경험

한 사실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

로 과장하거나 축소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참여자

의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족, 친구, 교사

나 부모의 관점을 포함시키거나 면접 관찰법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폭력 가

해 및 피해의 문제가 유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아동기

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만한

시․공간적 경험, 기질, 성격적 특성 등과 같

은 요인들이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기 이후

의 외상과 같은 경험, 기질이나 성격적 특성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추가하여 연구해 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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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childhood abuse and

school violence offense experi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The mediating effect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Sieon Han Jaehong Jang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mediating effect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childhood abuse and school violence offense and victimization experience.

The participans were 502 9th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freshman in Gyeonggi-do,

who filled out the Questionnaires with child abuse scale, School violence experienced scale, Early

maladaptive schemas - short form scal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y

analyzing the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there were a significant static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childhood abuse,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school violence offense/victimization experience. Second, the

early maladaptive schema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and school violence

experiences. In school violence offense, a enmeshment and abandonment schema partially mediated the link

between childhood abuse and school violence experience. I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 subjugation

schema partially mediated the link between childhood abuse and school violence. This research results can

help ourselves to understand perpetrators/victims of school violence and it may suggest informative

resources in school fields and counseling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For the last, based on the

represented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as discussed.

Key words : Childhood Abuse, Early Maladaptive Schemas, Adolescents, School Violence Offense Experience,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